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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래애착과 SNS 독경향성의 계에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유      욱                    홍   혜   †

              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명지 학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래애착과 SNS 독경향성의 계를 살펴보고, 자존감과 자존감 안

정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서울과 경기 지역 학생에게 청소년 래애착, SNS 독경

향성,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에 한 질문지를 배부하여 총492명의 사례가 최종 분석에 사용

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변인들간의 련성을 살펴보기 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하 고, 래애착의 세 하 요인과 SNS 독경향성간의 계에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

성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해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래애착과 자

존감, 자존감 안정성이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치는 경로는 애착 차원에 따라 다른 것으

로 나타났다. 안정애착은 SNS 독경향성으로 가는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존

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SNS 

독경향성에 직  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SNS 독경향성의 계에서 자존감

과 자존감 안정성이 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 로 본 연구의 시사 과 

제한 에 하여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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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내에 스마트폰이 보 되면서 사

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단연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로 재 국내에서

만 4천만 명이 가입한 카카오톡을 선두로 3천

만 명이 넘는 카카오스토리, 1천만 명이 넘는 

페이스북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있다(이상호, 

2013).

SNS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리는 

상은, SNS가 인간의 기본 인 욕구인 연결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악

된다(안정민, 2011). 사람들은 복잡하게 변화하

는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

는 욕망이 커지면서 타인과 유 계를 형성

하고 유지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된다. 이

를 해 SNS와 같은 매체를 사용하여 정체성

을 좀 더 효과 으로 표 하고 타인과 계 

맺기를 통해 소외되지 않으려하고 타인으로부

터 지속 인 심을 받고 싶어한다(오윤경, 

2012). 이용자들은 특히 모바일 SNS에 해 심

리 으로 의존하고 친숙하게 여기는데, 이를 

통해 폭넓은 사회  범주를 형성하고 기존 

인 계를 더 발 시키기도 한다(최세경, 곽규

태, 이 규, 2012).

그런데, 인 계 유지를 한 SNS의 확산

은 청소년을 비롯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SNS 

이용에 해 과도한 시간투자와 집착, 과잉소

통과 몰입하는 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SNS

에 올라오는 새 , 친구들의 반응이나 댓  

등 새로운 소식을 즉각 으로 확인하고 싶은 

바람 때문에 SNS를 독 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조다 , 2013). 이러한 SNS 독경향성

이란 병리 인 독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니며, SNS에 한 의존성이 높아 SNS 사용시

간을 통제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과 

학업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오윤경, 2012). 이상호(2013)는 SNS 

독성향이 인터넷 독과 스마트폰 독과는 

달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업데이트에 한 강

박 인 심과 의존성을 가지는 독특성을 가

지고 있다고 하 다.

SNS 독경향성은 과거 인터넷에서 스마트

폰, 모바일 SNS로 옮겨가는 사이버 독의 일

종으로 ‘ 계집착형 SNS 독경향성’이라 할 

수 있다. SNS 독경향성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모바일 환경의 특성상 집단속에서 내가 

소외되지 않도록 상 방과의 계와 활동을 

살피고. 실이 아닌 사이버상의 인간 계에

집착하는 것으로, 2010년 스마트폰의 출  이

후로 속히 확 되고 있는 사회 상의 하나

이다(이상호, 2013).

2013년 인터넷 독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스마트폰 독 험군이 성인보다 약 2.9배 높

고, 학령별 스마트폰 험군에서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의 서비스는 SNS라고 하

다. 하루 평균 SNS 이용횟수와 시간, SNS 과

다 사용시간으로 인한 어려움, 일정시간 동안 

SNS를 확인하지 않으면 느끼는 심리  불안

감, SNS 이용 후 학습에 끼치는 피해정도, 

실 계보다 SNS가 편한 정도에 있어서 인터넷 

독자가 일반 사용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한편, SNS가 다른 사람과의 계를 바탕으

로 상호작용하며 자신을 표 하기 때문에 다

른 미디어보다 계성 기능이 뚜렷하며 이러

한 기능은 래 계를 시여기는 청소년의 

발달단계  특징과 련이 된다(강지혜, 2013). 

Livingstone(200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SNS를 

타인과의 계에 있어서 자기표 의 도구로 

인식하고 사용하고 있었다. 여기서 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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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 기능이 두드러지는 SNS에 해 학생을 

비롯한 청소년이 독경향성을 보이는 요인들 

가운데 래애착을 살펴볼 수 있겠다.

래애착은 래와 맺는 정서  유 로서, 

Armsden과 Greenberg(1987)는 래간의 애착이 

자기개념, 심리  응, 신체  건강으로 연결

된다 하 다. 청소년들에게 친한 친구는 친

감과 개방의 상이자, 요한 인지, 정서  

자원으로 기능하며(Hazan & Zeifman, 1994; 

Wilkinson, 2008), 친 한 친구 계는 청소년의 

심리  안녕을 증진시키고 심리사회  스트

스를 완충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시기는 부모에게 의존 이면서도 새

로운 인간 계와 친 한 계에 변화가 일어

나는 극 인 시기(황창순, 2006)로서 래로부

터 지지와 애착을 발견하게 되며 우정이 요

한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Collins & Repinski, 

1994). 청소년들은 그들의 고민을 해결할 때나 

의사결정을 할 때 부모나 다른 성인의 충고보

다 래와의 의논결과를 더욱 요시하며

(Ainsworth, 1989), 래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래의 수용은 인 계 친 성에 한 욕구

를 만족시키고 소속감을 주어 청소년기의 

응을 측하는 요한 요인이 된다(노향희, 

2007).

래애착이 안정되면 친 감의 원천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사회  지지를 의미하고, 타인

의 신뢰를 형성하는 토 가 되며 미래 계에 

해서도 정 으로 자각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 하 다.

그러나, 래애착이 높은 경우, 부정 인 

비행행동이 증가하거나(강진아, 2009), 래동

조가 높을수록 비행행동이 증가한다(김정남, 

2010)는 등 부정 인 향을 다룬 연구도 있

었다.

래애착이 낮은 경우, 부 한 상호작용

을 하게 되는데, 래에서 수용받지 못한 경

험은 각종 범죄, 약물남용과 같은 문제행동, 

외로움, 우울, 공격성과 같은 정신병리 등의 

다양한 문제와 련이 있게 된다(김진아, 

2011). 친 한 친구를 갖지 못하는 것은 여러 

심리 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송미옥과 이승희(2011)는 연구를 통해 래

계의 특성은 청소년의 공격 이고 험한 행

동을 이해하는데 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고

하 다. 래에 의해 거부당하는 것은 소수의 

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부분의 래에 의해 극 으로 배제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에게 비행과 공

격성 등의 다양한 문제행동과 련이 깊다.

안정애착이 높을수록 래집단을 신뢰하고 

래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래집단으로부터 심

받지 못하고 좌 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최

희, 김민선, 서 석, 2012). 이에 따라 청소

년들이 래와의 연결과 계에 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해 SNS상에서 자기를 표 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과

의 의사소통은 애착의 를 형성하는데 

요한 요소이며, 애착에 한 욕구를 만족시키

기 해 SNS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갓 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새로운 사회  환

경에서 소속감과 애착욕구를 해소하는데 SNS

가 안책이 될 것이라고 하 다(Ozad & 

Uygarer, 2014). 한, 10  청소년들은 ‘나’를 

표 하기 해 SNS를 사용한다고 하면서도 

래집단속에서의 ‘나’를 표 하는데 더 심이 

맞춰져 있었다. 청소년들은 SNS에서 기회를 

갖고 자아를 발 시키고, 타인과 계를 연

결시키는 것을 요하게 생각한다(Living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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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페이스북 사용과의 

계를 탐구한 연구에서, 불안애착이 높은 사

람들은 부정 인 감정을 느낄 때 페이스북을 

빈번하게 사용하며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

지하는지에 해 신경을 쓰며, 회피애착이 높

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덜 사용하고 덜 개방

이며 페이스북 사용에 해 덜 정 으로 나

타났다(Oldmeadow, Quinn, & Kowert., 2013). 애

착 형태에 따라 SNS의 사용방식에 차이가 있

는데, 불안정한 애착은 인간 계에 거리를 두

고 직 인 의사소통을 피하기 해 SNS를 

사용한다고 하 다. 그들은 부정 인 정보를 

잊거나 억 르기 해 SNS를 사용하지만, 이

로써 진정한 친 감에 한 도 은 멈추게 되

는 것(Nitzburg, & Farberl, 2013)이라 하 다.

그런데, SNS 독경향성과 련한 변인으로 

우울이나 외로움(박웅기, 2013; 오윤경, 2012; 

최은진 등, 2012; Moreno et al., 2011; Spraggins, 

2009; Wan, 2009), 불안(유 숙, 2013; 이선자, 

2013; Koc & Gulyagci, 2013; Watson, 2007), 자

기효능감이나 자아정체감(서거, 2013; 조성 , 

서경 , 2013; Pelling & White, 2009), 자기애성

향(조성 , 서경 , 2013; Kuss & Griffiths, 

2011), 자존감(황희은, 2014; Spraggins, 2009) 등

을 들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특히 학생이 

SNS에 몰두하는 매개변인으로 자존감과 자존

감 안정성을 들 수 있다.

자존감은 자기에 해 느끼는 정  단

의 정도로서 개인 인 평가를 말한다. 즉 자

신이 인식하는 자신의 환경 , 심리 인 안정

감을 나타내는 기 이 된다. 학생은 기 

청소년기로서 신체 , 생리 인 성장이 자아

의식의 발달을 진하기도 하는 때이다. 등

학생 시 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

하고, 학업 등으로 자기의 능력을 평가하면서 

자기개념의 하나인 자존감이 발달하며 이는 

차 으로 래 계에서 타인에 의해 그 자

존감이 인정되면서 안정되기 시작한다(김태련 

외, 2004).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가치있고 능

력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자신에 해 만족감

을 가진다. 반 로 낮은 사람은 환경 응력

이 낮고 부정 인 사고와 독과 같은 일탈

인 행동에 쉽게 빠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형진, 이정기, 2012).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며 타인을 신뢰

하고 스트 스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움을 

주는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에 바탕을 둔 가치있고 정 인 작동모

델을 형성한다. 이는 높은 자존감, 안정된 자

존감과도 련이 된다. 반면에 애착이 불안정

한 청소년들은 체 으로 자신을 가치없고 

무능하다고 지각하여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존감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자

존감 안정성이다. 자존감 안정성은 개인의 자

존감이 자기 외부의 계 , 환경  변화나 

내부의 정서  변화요인에 의해 변화하지 않

는 정도로서, 높고 낮음으로 구분되는 자존감

에 비해 안정성과 불안정성으로 구분된다. 자

존감이 높으면 자신을 가치있고 정 으로 

여겨 바람직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 와 달

리 타인을 괴롭히거나 학업과 학교생활 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Baumeister, Smart, & Boden, 

1996), 불안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분노나 감을 더 많이 표

하고 응상 어려움을 겪는다(Kernis, 

Grannemann, & Barcly, 1989)하 고, Rosenberg 

(1985)도 불안정한 자존감은 불안, 우울, 



유 욱․홍혜  / 학생의 래애착과 SNS 독경향성의 계에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 981 -

감, 공격성과 계가 있었고, 자존감이 불안정

할수록 응에 어려움을 겪는다하 다. 이에 

따라 통  자존감의 개념에 수정이 이 지

면서 방어  자존감, 불안정한 자존감 등의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고(Kernis & Goldman, 

2005), 자존감의 불안정성과 안정성을 재는 척

도가 개발되었다(Kernis & Goldman, 2005; 장재

원, 신희철, 2011). 박미향, 김완일(2014)의 연

구에서도 학생의 공격성과 학교생활 응과

의 계에서 자존감 안정성이 완 매개효과를 

보 으며, 높고 불안정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

들은 타인의 인정을 받고 이름이 알려지기를 

바라며 (Noser & Zeigler-Hill, 2014), 경조증 성

향이 높고, 역기능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알콜이나 마약을 남용하는 경향, 자존감

이 불안정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은 낮

았다(Bentall, Myin-Germeys, & Smith, 2011). 박

승민, 강민철, 김은하(2015)는 자존감의 발달단

계  고등학생 시기는 안정성이 가장 취약

한 시기로 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학교, 

가정 등 환경의 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

다.

한편, 래애착과 자존감의 계에서 청소

년의 래애착이 높을수록 자존감과 삶에 

한 만족도가 높았고(Armsden & Greenberg, 

1987), 부모로부터 학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자아기능과 자아개념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부

정 인 자아존 감을 형성하게 되나, 래

계가 좋을 경우 친구 계를 통해서 격려, 믿

음, 가치감 등을 형성하게 되어 자아존 감

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Bolger, Patterson, 

Kupersmidt, 1998), 래애착은 학 경험을 감

소시키고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요한 요소라 하 다(조민규, 김춘경, 송 정, 

2014). 이 듯 래애착이 안정 일수록 자존

감이 높았고, 부정 인 정서와는 부  상 을, 

정 인 정서와는 정  상 을 보 지만, 청

소년의 자존감의 경우 래애착과 비행을 통

해 증가(우성범 외, 2012)하는 등 외 인 경

우도 있었다. 이는 자존감이 불안정하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존감이 자존감 안정성

과 조합을 이룰 때 좀 더 안정 인 결과를 

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Steinfield, Ellison과 Lampe(2007)는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함으로써 사

회 불안과 회피가 어든다고 하 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학생들에게 페이스북이 넓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경험하여 사회  자본을 

연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청

소년의 경우, 사회  상호작용에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으며, 좌 된 인 계

의 욕구를 회복하기 해 SNS에 몰두할 가능

성이 높다(황희은, 2014). Tazghini와 Siedlecki 

(2013)는 낮은 자존감과 페이스북 독경향성

의 계를 다룬 연구에서 사회  보상가설을 

로 들며 직 인 면 계에서 부 응을 

겪는 사람들이 보상  수단으로 SNS를 사용함

으로써 인 계에 한 간 경험  만족감

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SNS에 몰입하고 독

경향성을 갖게 된다 하 다. 청소년이 사회

인 상호작용에서 타인으로부터 부정 인 피드

백을 받게 되면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며

(Sullivan, 1953; Wilbum & Smith, 2005), 자존감

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좌 된 인 계의 

욕구에 한 리만족을 해 SNS의 사용에 

몰두할 가능성이 많으며, 자존감과 SNS 독

경향성은 유의미한 부  계를 보 고, 그 

계를 사회불안이 매개하고 인 계 지향성

이 조 효과를 보 다(황희은, 2014).

효정(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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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

SNS 독

경향성

자존감안정성

자존감+

+

+

-

-

+

+

-
-

- -

-

그림 1. 연구모형

험이 자존감에 향을 주고 재 친구애착이 

학생의 일시  외로움에 향을 주어 다시 

인터넷 독에 향을 다 하 으나, 애착의 

하 요인이나 자존감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 이 있었다.

우형진과 이정기(2012)의 연구에서도 자존감

은 인터넷 독, 게임 독, 휴 폰 독 등 

다양한 미디어 독을 유의미하게 측한다 

하 으며,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 수 이 낮

을수록 인터넷 포르노 몰입  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안정성 높은 

자존감’이 사회일탈  행 의 설명변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Kernis & Goldman,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 으로 불안정하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학생이 래애착의 욕

구를 만족하기 해 몰두하는 SNS에 독경향

성을 보일 것으로 상하며 래애착이 SNS 

독경향성에 미치는 향에서 자존감과 자존

감 안정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 상

서울․경기지역 학교에 재학 인 남녀

학생을 연구 상으로 하 다. 547부의 설문지

를 배부하 고, 그 가운데 SNS를 이용하지 않

거나 부실기제 응답자를 제외한 492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 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특성 분포를 살

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성별로는 남

자 242명(49.2%)과 여자 250명(50.8%)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학년별로는 2학년 184명

(37.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학년 172

명(35.0%), 1학년 136명(27.6%)의 순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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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한국  청소년 래애착 척도

Wilkinson(2008)이 개발한 청소년 래애착 척

도(Adolescent Friendship Attachment Scale: 이하 

AFAS)를 최 희 등(2012)이 번안하여 한국의 

고등학생을 상으로 타당화한 한국  청소년

래애착을 김미진(2014)의 연구에서 활용된 

것을 사용했다. 47명의 학생에게 부모

래애착척도(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이하 IPPA)와 함께 비검사를 실

시하 는데, Cronbach'a가 안정애착 .92, 불안애

착 .78, 회피애착. 74로 IPPA보다 높았다. 이 

척도는 가장 친한 친구 계내 내 작동모델에 

근거한 주요 애착 차원들, 안정, 불안, 회피 

등 세 가지 애착차원을 측정한다. Wilkinson 

(2008)의 연구결과에서 AFAS 불안, 회피차원이 

IPPA보다 청소년의 응을 더 일 성 있게 

언한다고 나타났다. 총 25문항으로 5  척도(1

=  그 지 않다, 5=매우 그 다)로 이루

어져 있으며, 수에 따라 각 차원의 애착수

을 비교해 볼수 있다.

최 희 등(2012)의 연구에서 Cronbach'a는 안

정애착 .89, 불안애착 .78, 회피애착 .70으로 나

타났다. 김미진(2014)의 연구에서 Cronbach'a는 

안정애착 .91, 불안애착 .77, 회피애착 .75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안정애착.91, 불안애착 

.75, 회피애착 .69로 나타났다.

SNS 독경향성 척도

SNS 독경향성을 측정하기 해서 조성

과 서경 (2013)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 다. 

이들은 오윤경(2012)의 질문지에 포함된 11문

항에 문가의 자문을 통해 뽑은 9문항을 추

가하여 SNS 독경향성을 측정하 다.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SNS 집착  단

증상, SNS 과잉소통과 몰입, SNS를 한 과도

한 시간투자 등 세 가지 하 요인으로 구성되

어있다. 모든 문항은 1 (  그 지 않다)에

서 4 (매우 그 다)까지 4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수가 높을수록 SNS 독경향성이 높

은 것을 나타낸다. 조성 과 서경 (2013)이 

보고한 Cronbach’ α는 SNS 집착  단증상 

.91, SNS 과잉소통과 몰입 .86, SNS를 한 과

도한 시간소비 .78, 그리고 체 문항 .94이었

다. 본 연구에서는 체 .93, 집착  단 .86, 

과잉소통과 몰입 .86, 과도한 시간소비 .78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척도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이훈진, 원

호택(1995)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  척도이

다. 단일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10문항이

며 역채  문항은 3, 5, 8, 9, 10이다. 각 문항

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5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수 범 는 10

에서 50 까지이고 수가 높을수록 자존

감이 높은 것을 시사한다. 장재원과 신희천

(2011)의 연구에서 내 합치도는 .88 - .90이었

다. 본 연구에서는 .88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안정성 척도

장재원과 신희천(2011)이 시간과 상황에 걸

친 자존감 안정성을 측정하기 해 Rosenberg 

자존감 척도  경험 인 방법에 기 하여 개

발하 다. 단일변인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6번 외에는 모두 역채 한다. 5

 척도상에서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평

정한다. 수가 높을수록 자존감 안정성이 높

은 것을 시시한다. 원 자들의 연구에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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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도는 .92,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2 고 

고 석, 민경환, 김민희(2012) 연구에서 내 합

치도는 .84 다.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

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의 해결을 하여 

SPSS 22.0 로그램  AMOS 22.0 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고, 분석방법을 자

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의 인

구통계학  특성과 자료의 반 인 기술통계

량을 분석하기 하여 SPSS 22.0의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하 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 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SNS 독경향성간의 계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다. 넷째, 

AMOS 22.0 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  요인

분석을 실시하 고,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

증하 다. 측정모형의 합도를 개선하기 

해 래애착의 세 하 요인과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진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척도는 문항

꾸러미를 구성하여 사용하 다(Russell, Kahn, 

Spoth, & Altmaier, 1998). 다섯째, 이론  모

형의 타당성과 변인 간의 향력을 검증하

기 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 고, 구조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여 수정모형을 

새롭게 설정하 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평가

시 합지수인  합지수인 RMSEA와 

상  합지수인 TLI와 CFI를 이용하는데, 

TLI와 CFI가 .90이상이면 좋은 합도이고, 

RMSEA는 .05∼.08이면 좋은 합도로 해석된

다(홍세희, 2000). 여섯째, 학생의 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이 

SNS 독경향성에 미치는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 부트스트

랩(Bootstrapping)을 실시하 다. 일곱째, 팬텀변

인(Phantom Variable)을 사용하여 간  경로들의 

개별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결  과

기술 통계  상 분석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와 평균과 

표 편차, 첨도  왜도, 그리고 변인 간의 상

계수를 표 1과 표 2에 제시하 다. 안정애

착은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부 으로 유의

한 상 을 나타내어 안정애착이 낮을수록 불

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높고, 불안애착이 높을

수록 회피애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

애착은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에 해서도 

정 으로 유의한 상 을 나타내었고, 불안애

착과 회피애착은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에 부

으로 유의한 상 을 나타내었다. 종속변인

인 SNS 독경향성과의 계에서. 안정애착은 

가설에서 부  상 을 상하 으나, 과잉소

통몰입에 정  상 을 나타내어 안정애착을 

보이는 개인도 SNS를 통한 의사소통에 몰입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착 단에 부 상

을 보 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불안애착은 

집착 단, 과잉소통, 시간투자와 모두 정 으

로 유의한 상 을 나타내어 세 차원의 래애

착 가운데 가장 SNS 독경향성과 높은 상 을 

보 고, 회피애착은 과잉소통, 시간투자와 부

으로 유의한 상 을 나타내어 회피애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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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인 측정변인 요인부하량 분산추출지수 개념신뢰도

안정애착

안정애착1 .75

.704 .876안정애착2 .87

안정애착3 .89

불안애착

불안애착1 .71

.533 .774불안애착2 .75

불안애착3 .73

회피애착
회피애착1 .75

.555 .714
회피애착2 .74

자존감

자존감1 .86

.714 .882자존감2 .90

자존감3 .77

자존감

안정성

자존감안정성1 .83

.585 .808자존감안정성2 .72

자존감안정성3 .74

SNS 독

집착 단 .91

.781 .914과잉소통몰입 .87

시간투자 .87

표 1. 기술  통계분석표

1 2 3 4 5 6 7 8 9

안정애착 1

불안애착 -.26
**

1  

회피애착 -.42
**

.37
***

1

자존감  .41
**

-.42
***

-.18
**

1

자존감안정성 .10
**

-.43
***

-.10
*

.45
**

1

SNS 독경향성 .04 .33
**

-.15
**

-.27
**

-.38
**

1

집착 단 -.05 .37
**

-.08 -.33
**

-.38
**

.95
**

1

과잉소통  .13
**

.26
**

-.20
**

-.19
**

-.34
**

.93
**

.79
**

1

시간투자 .04 .25
**

-.14
**

-.21
**

-.31
**

.88
**

.79
**

.77
**

1

평균 4.03 2.51 2.51 3.60 3.04 1.92 1.75 2.13 2.00

표 편차 .68 .70 .81 .72 .68 .62 .60 .73 .75

왜도 -.88 .10 .10 .72 .68 .19 .31 -.23 .39

첨도 1.21 -.37 .15 -.46 .03 -.68 -.42 .13 .33

*
 p<.05, 

**
 p<.01, 

***
 p<.001

주. 안정애착=1, 불안애착=2, 회피애착=3, 자존감=4, 자존감안정성=5, SNS 독경향성=6

집착 단=7, 과잉소통몰입=8, 시간투자=9

표 2. 주요 변인 간의 상 계,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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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정모형 검증

높을수록 SNS를 통한 의사소통도 잘 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은 SNS 독

경향성의 하 변인에 해 모두 부 으로 유

의한 상 을 보여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높을수록 SNS 독경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측정모형 검증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하게 구

인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

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 측정모형의 합도

는 TLI=.930, CFI=.946, RMSEA=.069로 나타났

으며, 모두 측정변수들의 모형 채택을 한 

합도의 최소기 을 충족하 다. TLI와 CFI가 

.90이상이면 좋은 합도이고, RMSEA는 .05

∼.08이면 좋은 합도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모형이 

자료를 잘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한 모든 

측정변인들의 표 화된 요인부하량은 .71에서 

.91 사이에 분포하여 잠재변인이 a=.001 수

에서 모두 유의하 다. 따라서 17개의 측정변

인으로 6개의 이론  잠재변인을 구인한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생

을 상으로 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이 

SNS 독경향성으로 가는 직 경로와 자존감

과 자존감 안정성이 매개역할을 하는 부분매

개모형, 그리고 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

이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을 거쳐 SNS 

독경향성으로 가는 이 매개모형을 구조방정

식 모형으로 분석하 다. 분석결과 TLI=.930, 

CFI=.946, RMSEA=.069로 모형 채택을 한 

최소기 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의 합도 지수는 표 3과 같다. 이 때 연구모

형은 구성개념 간 모든 경로를 포함하기 때문

에 합도 지수가 앞서 추정한 측정모형과 동

일하다.

그런데,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안정애착

에서 SNS 독경향성으로 가는 직 경로와 회

피애착에서 자존감 안정성으로 가는 경로, 자

존감에서 SNS 독경향성으로 가는 경로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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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df CFI TLI
RMSEA

(90% CI)

1. 연구모형 348.94*** 104 .946 .930
.069

(.061~.077)

2. 수정모형 350.68*** 107 .946 .932
.068

(.060~.076)

*** p<.01

주. 수정모형-연구모형: ΔΧ2=1.74, Δdf=3, p>.05

표 3.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합도 지수 비교

***
***

***

***

***

***

***

***

***

*

***

***

주. 숫자는 표 화계수
* p<.05, ** p<.01, *** p<.001

그림 3. 최종모형

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거하여 수정모형을 설정하 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의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자유도가 

104에서 107로 3 증가한 데 비해 Χ2
의 감소량

이 1.74로 자유도 3에 한 임계치 7.81을 넘

지 않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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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β t

1 안정애착 → 자존감 .52 .07 .45
*** 7.79

2 안정애착 → 자존감안정성 -.20 .05 -.25
*** -4.50

3 불안애착 → 자존감 -.49 .07 -.42*** -7.10

4 불안애착 → 자존감안정성 -.39 .06 -.42
*** -6.58

5 불안애착 → SNS 독경향성 .42 .08 .42
*** 5.50

6 회피애착 → 자존감 .20 .07 .21** 3.08

7 회피애착 → SNS 독경향성 -.36 .06 -.40
*** -6.21

8 자존감 → 자존감안정성 .33 .05 .45*** 7.24

9 자존감안정성 → SNS 독경향성 -.25 .07 -.26*** -4.23

** p<.01, *** p<.001

표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았다. 그 결과 모형 내 제약이 고 자유도가 

높은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기로 하

다. 연구모형과 수정모형에 한 합도 지

수는 표 2와 같으며, 수정된 최종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구조모형의 경로 검증

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 자존감, 자존

감 안정성, SNS 독경향성의 최종모형의 

합도 경로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비표 화

계수(B)와 t값을 통해 매개모형의 모수에 한 

추정치를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고 표 화된 

계수(β)를 통하여 모형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다. t값은 ±1.96보다 클 때 유의미하며, 경로

계수의 값은 .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 

10∼50이면 간효과, .50이상이면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Klein, 2005/2014).

안정애착은 자존감에 .45(p<.001)로 정  경

로를 보 으나, 자존감 안정성에 -.25(p<.001)

로 부  경로를 보이고 있고, 불안애착은 자

존감에 -.42(p<.001), 자존감 안정성에 -.42(p< 

.001)로 부 경로를, SNS 독경향성에는  

.42(p<.001)로 정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회피

애착은 자존감에 .21(p<.001)로 정  경로를, 

SNS 독경향성에는 -.40(p<.001)으로 부  경

로를 보인다. 한편, 자존감은 자존감 안정성에 

.45(p< .001)로 정  경로를, 자존감 안정성은 

SNS 독경향성에 -.26(p<.001)으로 부  경로

를 나타내었다.

경로검증에서 살펴볼 것은 안정애착이 자존

감으로 가는 경로계수는 .45(p<.001)로 양의 방

향을 나타냈으나, 자존감 안정성으로 가는 경

로계수는 -.25(p<.001)으로 음의 방향을 나타냈

다는 것이다. 이는 상 분석과 다른 결과로서, 

이에 안정애착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존감 

안정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하고, 자존감을 매개변인으로 다시 다  회귀

분석을 하여 자존감의 억제효과를 검증하 다. 

그 결과, 안정애착에서 자존감 안정성으로 가

는 경로는 .097(p<.001)로 양의 방향이었으나, 

자존감을 매개로 하 을 때는 -.103(p<.001)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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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로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

(95% 신뢰구간)

안정애착 → 자존감
.45

**

(.33∼.56)

.45**

(.33∼.56)

불안애착 → 자존감
-.42

**

(-.54∼-.29)

-.42**

(-.54∼-.29)

회피애착 → 자존감
.21

**

(.08∼.36)

.21
**

(.08∼.36)

자존감 → 자존감안정성
.45**

(.29∼.58)

.45**

(.29∼.58)

안정애착
→

자존감
자존감안정성

-.25
**

(-.38∼-.12)

.21**

(.13∼.29)

-.04

(-.19∼.09)

불안애착
→

자존감
자존감안정성

-.42
**

(-.54∼-.31)

-.19**

(-.27∼-.12)

-.61***

(-.71∼-49).

회피애착
→

자존감
자존감안정성

.09**

(.04∼.17)

.09**

(.04∼.17)

안정애착
→

자존감, 자존감안정성
SNS 독  

.01

(-.02∼.06)

.01

(-.02∼.06)

불안애착
→

자존감, 자존감안정성
SNS 독

.42
**

(.24∼.75)

.16**

(.07∼.27)

.58**

(.46∼.75)

회피애착
→

자존감, 자존감안정성
SNS 독

-.40**

(-.57∼-.29)

-.03
**

(-.0∼5-.00)

-.43
***

자존감안정성 → SNS 독
-.26**

(-.40∼-.12)

-.26**

(-.40∼-.12)
* p<.05, ** p<.01, *** p<.001

표 5. 최종모형의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  유의도

로 음의 방향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일

반 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매개변

수를 설정하면 매개변수가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의 계를 일부분 는 부를 설명하기 때

문에 결과 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

의 크기는 어든다. 그러나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제3의 변수를 투입했을 때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 간  상 이 오히려 커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억제효과가 있음을 나타

낸다(MacKinnon, Krull, & Lockwood, 2000). 회귀

분석 결과 값 수가 .097에서 -.103으로 

다소 커져 자존감의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이

는 상 의 방향과 경로계수 방향이 정반 로 

나타난 경우에도 억제효과가 있음을 시사한 

조화진, 서 석(2010)의 연구를 참고하 다.

매개효과 검증

수정된 최종모형에서 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이 SNS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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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Estimate
95% CI

low - upper

  안정애착 → 자존감 → 자존감안정성 → SNS 독 -.05** -.09 -.02

  안정애착 → 자존감안정성 → SNS 독 .06
*** .03 .11

  불안애착 → 자존감 → 자존감안정성 → SNS 독 .04
** .02 .08

  불안애착 → 자존감안정성 → SNS 독 .06** .02 .11

  회피애착 → 자존감 → 자존감안정성 → SNS 독 -.04** -.04 -.01

** p<.01, ***p<.001 

표 6. Phantom Variable을 이용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경향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

으로 이해하기 하여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에 하여 알아보았다. 직 효과(Direct 

Effect)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간 효과

(Indirect Effect)는 독립변수가 하나 이상의 매개

변수를 통하여 종속변수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총 효과는 직 효과와 

간 효과를 모두 합한 값이 된다. 효과분석을 

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안정애착,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SNS 독

경향성과의 계에서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해서 부트스트랩

(Bootstrapping)검증방법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통계  유의미성을 확인하 다.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를 통해 자존감

과 자존감 안정성이 애착과 SNS 독경향성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정하 다. 

여기서 애착이 SNS 독경향성 직 효과는 없

고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애착과 SNS 

독경향성을 설명해 주는데 유의하다면 완 매

개효과를 갖는 것이고, 애착의 SNS 독경향

성에 한 직 효과는 물론이고 자존감, 자존

감 안정성에 한 간 효과가 둘 다 있는 경

우는 부분매개효과라고 한다.

이때 다 매개의 경우, 부트스트랩을 통해

서는 체에 한 간 효과만 도출되고 각각

의 매개변수와 련된 개별 간 효과를 밝히

는 것이 불가능하여 여기서는 다 매개효과의 

간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팬텀변수를 활용

하 다.

팬텀변수를 활용해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

타난 경로를 살펴보면, ‘안정애착->자존감->

자존감안정성->SNS 독경향성’, ‘안정애착->

자존감안정성->SNS 독경향성’, ‘불안애착->

자존감->자존감안정성->SNS 독경향성’, ‘불

안애착->자존감안정성->SNS 독경향성’, ‘회

피애착->자존감->자존감안정성->SNS 독경

향성’을 거치는 5개 경로는 각각 95% 신뢰구

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각각의 개별간 효

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간 효과  안정애착이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을 모두 거치는 간 효과(95% CI: -.09

∼-.02)와 자존감 안정성만을 거치는 간 효과

(95% CI: .03∼.11)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불안

애착이 SNS를 측하는 과정에서는 직 효과

가 유의하 고(95% CI: .25∼ .64), 간 효과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95% CI: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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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존감 안정성만을 거치는 경우(95% 

CI: .06∼.11)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피애착의 

경우 SNS 독을 직 측하는 경로가 유의하

고(95% CI: -.53∼ -.25), 자존감과 자존감 안

정성을 모두 거치는 간 효과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95% CI: -.04∼-.01). 이로써 안정, 불안, 

회피애착 모두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을 거치

는 이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남녀 학생을 상으로 

래애착과 SNS 독경향성과의 계에서 자존

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련구조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를 해 각 변인들이 SNS 독경향

성에 향을 미치는 직 인 경로와 간

인 경로를 설정하여 구조모형을 검증하 다. 

이에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변인들 간의 상 계를 살펴 본 

결과, 독립변인  안정애착은 불안애착  

회피애착과 모두 부 으로 유의한 상 을 나

타내었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정 으로 

유의한 상 을 나타내었다. 이는 안정애착이 

높을수록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 희 등(2012), 김미진

(2014)의 연구와 같은 결과 다.

다음으로 매개변인인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

성에 해 안정애착은 모두 정 으로 유의한 

상 을 나타내었고,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모두 부 으로 유의한 상 을 나타내었다. 이

는 래애착이 안정 일수록 자존감이 높았다

는 Greenberg, Siegel과 Leitch(1983), Armsden과 

Greenberg(1987), McComick과 Kennedy(199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래애착이 

높을수록 래 사이에 소통과 정서  응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속변인인 SNS 독경향성과의 계에서 

안정애착의 경우, 하 변인인 과잉소통  몰

입에만 정  상 을 보 고 집착  단이나 

과도한 시간투자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과잉

소통  몰입에 유의미한 정  상 을 보이는 

것은 안정애착을 보이는 개인도 오 라인의 

인 계를 보다 증 시킬 수 있는 도구로 페

이스북을 사용한다는 Nadkarni와 Hofmann 

(2012)의 연구와 유사하다 할 수 있다. SNS에 

해 지나친 집착이나 과잉 시간 투자는 아니

더라도 래간 애착 유지를 해 소통과 몰입

을 한다는 을 고려하면 오히려 어느 한 방

향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을 유추할 수 있다. 불안애착은 SNS 독경향

성의 모든 하  변인과 정 으로 유의한 상

을 나타내어 애착 차원  가장 SNS 독경향

성과 상 이 높은 차원으로 나타났다. 불안애

착이 높은 개인의 경우, 혼자 있는 것에 불안

감을 느끼고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여 항상 안

정이 필요하다(Brennan. Bosson, 1998)는 을 

감안하면 SNS에 몰입함으로써 이러한 안정감

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회

피애착은 다른 두 애착과 달리 집착 단을 제

외하고는 모두 부 으로 유의한 상 을 나타

내었다. Oldmeadow 등(2013)의 연구에서도 불

안애착이 부정 인 감정을 느낄 때 빈번하게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회피애착은 

오히려 덜 사용하고 덜 개방 이며 덜 정

이라고 하 는데, 회피애착의 특성상 오 라

인 뿐 아니라 온라인 교류도 극 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론 으로 애착

의 차원에 따라 개인이 SNS에 몰입하는 방식

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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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인인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 간에는 

정 으로 유의한 상 이 나타났고, 종속변인

인 SNS 독경향성과 그 하  변인들에 해

서는 부 으로 유의한 상 을 나타냈다. 이는 

Steinfield 등(2007), Tazghini와 Siedlecki(2013), 황

희은(2014)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존감이 낮은 학생일수록 페이스북

을 비롯한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며, 자존감

이 낮은 학생일수록 SNS를 많이 사용하

다. 이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SNS를 함으

로써 면 계에서 부족한 다양한 간 경험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SNS에  더 

몰입하고 독경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둘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의 타

당성과 향력을 검증하기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 고, 여기서 유의하지 않은 경

로를 제거한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설정하

다. 안정애착이 SNS 독경향성으로 가는 

경로가 상 에 있어서도 크게 유의미하지 않

았다는 , 회피애착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

으로서 자신을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경향 때

문에 자존감 안정성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

하지 않다는 , 자존감 안정성이 SNS 독경

향성으로 가는 경로에 비해 자존감이 SNS 

독경향성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자존감보다 자존감 안정성이 심리  

독이나 병리  상에 미치는 향이 더 크다

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제

거하고 통계  모형수정을 취한 것에 해 

Kline(2005/2014)은 연구모형을 만들 때 정교하

게 하지 않고, 자료수집 후에 모형을 수정하

는 것은 구조방정식의 오류라며 우려를 표명

한 바 있다. 

최종모형을 분석해본 결과, 안정애착은 자

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를 거쳐서 SNS 

독경향성에 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은 자존감, 자

존감 안정성을 거쳐 SNS 독경향성에 부분매

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람들이 애착에 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해 SNS에서 의사소통을 

시도하며(Ozad & Uygarer, 2014), 청소년들이 

SNS에서 기회를 갖고 자아를 발 시키고, 타

인과 계를 연결시키는 것을 요하게 생각

하고(Livingstone, 2008),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애착 결합을 해 SNS를 사용(Lee, 2013)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며, 자존감과 자존감 안

정성이 SNS 독경향성에 의미있는 매개변인

임을 나타낸다. 안정애착의 경우, SNS 독경

향성에 직  향을 주기 보다는 자존감과 같

은 매개변인을 통해서 더 분명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래애착과 SNS 독경향성과의 계

에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모두 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애착은 SNS 독

경향성에 직  향은 미치지 않았으나 자존

감과 자존감 안정성을 매개로 SNS 독경향성

에 향을 미쳐 완 매개효과를 나타냈고, 불

안애착과 회피애착은 SNS 독경향성에 직  

향을 미치고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을 매

개로 향을 미쳐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안정애착의 경우, 안정애착이 높을수록 자

존감이 높은 것은 래애착이 안정 일수록 

자존감이 높다는 Bolger 등(1998), 정미선(2010), 

조민규 등(2014)의 연구결과와 같았으나, 자존

감에서 자존감 안정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

존감의 억제효과로 인하여 SNS 독경향성에 

이르는 값이 정 에서 부 으로 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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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는 안정애착이 SNS 독경향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이 

요 변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애착이 과잉 활성화되어있는 불안애착은 친

감을 갈망하나 거 당하는 것이 두려워 

실에서 인 계 어려움을 느끼는 한편, 페이

스 북과 같은 SNS 상에서 애착욕구를 충족하

기 해 자기표  능력을 발휘한다(Oldmeadow 

et al., 2013)하 다. SNS상에서 문자나 사진, 

링크 등을 통해 인 계를 유지하는 능력에 

만족감을 느끼며 이를 통해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의 향상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인다. 

래애착 가운데 불안애착이 가장 강력한 매개

효과와 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애착이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을 거쳐 

SNS 독경향성을 부 향을 미치는 것은, 

회피애착 수 이 높은 개인은 자기주장을 거

의 하지 않음으로써 평가와 비난으로부터 자

신을 보호하고 안정을 유지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의 맥락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회피애착 수 이 높을수록 타

인의 반응에 무 심하고(Brennan & Bosson, 

1994), 자존감을 유지하기 해 친 한 계의 

가치를 부인하는 경향이 있으며(Griffin & 

Bartholomew,, 1998), 페이스북 로필의 삭제를 

고려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

신의 로필을 본다고 행복해하지도 않았다

(Oldmeadow et al., 2013). 이는 회피애착이 

래 계에서 애착의 효과를 보이는 SNS에 그다

지 몰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회피애착이 

SNS 독경향성과 약한 부 상 을 보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직 으로 련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회피애착이 높은 사람은 자율

이고 독립 으로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애착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한 Oldmeadow 등

(2013)의 연구를 고려해 볼 때 불안애착과 달

리 회피애착만의 독특한 성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로써 학생의 래애착이 자존감과 자존

감 안정성을 매개로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은 모두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래와의 의사소통을 시여기는 

학생의 래애착이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

을 어떻게 매개하여 SNS 독경향성을 나타내

는가 알아보기 하여 실시되었다. 연구의 의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이 속도로 

늘어나고 래소통을 해 SNS의 과다사용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학생의 래애착과 자존

감, 자존감 안정성, SNS 독경향성과의 계

를 살펴보는 것은 SNS 독을 방하는 차원

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학

생의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칠수 있는 

변인들  래애착,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을 

검증함으로써 학생이 SNS 에 몰입하는 이유

와 SNS 독 방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셋째, 래애착이 SNS 독경향

성에 미치는 향에서 래애착의 높고 낮음

이 아닌 안정, 불안, 회피의 차원으로 살펴

으로써 그간에 이루어진 애착 연구의 성과를 

반 하 다. 넷째, 래애착과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은 기 청소년기인 학생의 발달과정

에서 매우 요한 변인이며 이 변인들이 SNS 

독경향성과 한 련이 있다는 것을 밝

혔다. 다섯째, 래애착이 SNS 독경향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애착차원에 따라 매개를 통하

는 과정이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안정애착은 

자존감을 거쳐서만, 불안애착은 자존감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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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감 안정성을 모두 거쳐서, 회피애착은 매개

를 거치지 않고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이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SNS 독경향성을 보이는 학

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래애착의 특성에 

따라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을 높이는 략

을 통해 개입한다면 보다 정 인 결과를 기

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안정되거나 불안하거나 회피 인 래애착을 

보이는 학생이 SNS 독경향성에 이르는 과

정에서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이 어떻게 매

개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SNS 

독경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사회성 훈련이

나 자존감 향상, 자존감 안정화 로그램과 

같은 집단상담을 실시하여 도움을 주는데 이 

연구가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 과 후속연구

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래애착의 세 하 요인이 매개변인

을 거쳐 SNS 독경향성에 이르는 경로가 모

두 다르다는 에 착안해 앞으로 보다 더 다

양한 매개변인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회피

애착의 경우,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를 

통하지 않고 SNS 독경향성에 향을 미쳤으

나, 다른 매개변인이 있을 것이므로 다양한 

심리내  변인들의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둘

째, 이 매개변인인 자존감과 자존감 안정성

을 자존감의 높고 낮은 차원, 자존감 안정성

의 높고 낮은 차원으로 나 어 매개효과를 살

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기

존의 선행연구에서 취하는 통계  모형수정을 

취하 으나, 연구모형을 설정할 때 이론  논

의를 바탕으로 좀더 고민하고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한 연구모형의 경로를 측정모형과 

같이 설정함으로써 연구모형의 간명성의 원리

를 도외시한 측면이 있었다. 넷째, 본 연구는 

일반 학생을 상으로 SNS 독경향성을 살

펴보았으므로 SNS 독의 고 험군만을 상

으로 한 보다 심층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의 

학생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체 학생의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보다 실증 인 연구가 되기 

해서는 연구 상의 표집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연구방법을 사용함

에 있어 래애착, 자존감, 자존감 안정성, 

SNS 독경향성 변인들을 측정하기 해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 다. 학생의 주

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검자의 고의 인 

왜곡 응답, 사회 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성을 통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자기보고 

형식의 제한 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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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steem s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attachment and the

tendency of SNS addic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Yu Hyun Wook                    Hong Hye Young

          Paju youth welfare counseling center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s' peer attachment and SNS addiction and investigated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steem stability. For this purpose, 492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gi-do and Seoul completed the related survey. The correlation analysis of the major variables and 

the verific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howed the path which self-esteem and self-esteem stability influenced SNS addiction 

tendency differ by the type of attachment. Secondly, stable attachment did not directly affect SNS 

addiction tendency yet showed full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elf-esteem stability. Thirdly, 

self-esteem and self-esteem stability showed doubl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of stable 

attachment, anxious attachment, and, avoidant attachment and SNS addiction tendencies.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peer attachment, stable attachment, anxiety attachment, avoidant attachment, self-esteem, self-esteem 

stability, Social Network Service(SNS) addiction tend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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